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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총 송객인원 (패키지+티켓) 30.4% 성장

- 패키지 22.7% / 티켓 42.7% YOY 성장

패키지 15년 중 8번째 10만명 송출 (10.8만명)

티켓 15년 중 최다 월간 모객 (7.7만명)

2. 일본 49.8% / 미주 33.8% / 중국 21.3%

- 일본 4분기 40% 이상 성장률 지속

- 미주 15년 중 최고 성장률

- 중국 3개월 연속 20% 이상 성장



12월 : 준수한 15년 마무리

12월 합산 (패키지+티켓) 성장률 30.4%, 송출인원 18.5만명. 14년 12월 합산 성장률 34%의 기고인 상황

에도 전년대비 30.4%의 성장을 했습니다. 더욱이, 파리테러 등 하반기 악재의 영향권 아래 있는 4Q15임을

고려하면 기고와 악재가 겹친 기간임에도 준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의 성적은

“기고효과가 있는 16년에도 성장성이 좋을까?” 라는 의문에 대한 긍정적인 힌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패키지 성장률 22.7%, 송출인원 10.8만. 9월부터 매월 점증하던 성장률을 이어가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20%를 넘는 성장률로 티켓과의 성장률 격차를 줄였습니다. 볼륨면에서는, 올해 8번째로 월간 송출 10만명

을 달성했습니다. 14년은 월간 10만명 이상 송출이 단 한번이었던 것을 본다면 양호한 15년 마무리 입니다.

티켓은 성장률 42.7%, 송출인원 7.7만. 15년 중 가장 많은 월간 송출인원을 기록하였고, 40%를 넘는 전년

대비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14년 12월의 기고(YOY 성장률 62.8%)에도 불구한 좋은 성과였습니다.

12월 실적

패키지 YoY : 10월 21.4% → 11월 25.8% → 12월 22.7%

티켓 YoY : 10월 47.8% → 11월 57.2% → 12월 42.7%

총송객 YoY : 10월 30.1% → 11월 36.5% → 12월 30.4%

패키지 티켓 총 송객인원

2015 108,149 77,521 185,707

2014 88,114 54,316 142,430

YOY 22.7% 42.7% 30.4%

(단위 : 명, %)

지역 비중 예약률송출 인원

일본 49.8% ↑ 미주 33.8% ↑ 중국 21.3% ↑

12월 해외 지역별 인원 성장률은 전년대비 일본 49.8%, 미주 33.8%, 중국 21.3%, 지역별 인원비중은

동남아 45.6%, 일본 21.6%, 중국 18.8% 입니다.

일본 49.8%, 15년 10월부터 전년대비 성장률 40% 유지, 크리스마스와 연초 신정으로 인한 짦은 연휴를

즐기는 수요가 많은 기간이었으며, 단거리에서 일본의 인기는 1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주 33.8%, 지난 달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기록하며 2자리수 성장을 지속했습니다.

중국 21.3%, 8월 저점 이후 꾸준히 성장세를 높였고, 전년 동월 36%의 기고에도 높은 성장을 했습니다.

유럽 -7%, 겨울 비수기와 파리테러 영향이 겹쳐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16년 2월 설연휴를 시작으로

유럽의 성수기인 봄에 접어들면 다시 좋은 성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럽을 제외한 전 지역이 기고임에도 플러스 성장을 하며, 16년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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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률 증감 (PKG)

16년 1월 16년 2월 16년 3월

2016년 117,114 59,936 21,258

2015년 105,698 47,393 17,539

증감률 10.8% 26.6% 21.2%

* 2016.1.1 기준 국내 포함 모객 현황

(단위 : 명, %)

16년 1월은 기고효과 (15년 1월 전년비 성장률 30%)가 MERS로 인한 이연 수요로 상쇄 되었으나, 
연이은 유럽지역 테러와 서유럽 비수기가 겹치며 악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는 장거리 여행수요
감소와 예약률 둔화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볼륨성장 측면에서, 1월은 다소 부진한 상황이지만, 
매출과 볼륨 증가의 간극 감소로 인해, 부족한 볼륨을 매출증가로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간극 감소는 15년 ASP 하락의 핵심요소였던 유류할증료 하락이 16년에는 Zero-Base화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16년 1분기의 본격적인 성장은 2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 기고에도
불구 20% 이상 볼륨성장을 하고 있으며, 테러 이후 부진했던 유럽지역이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행 적기인 봄 시즌을 겨냥한 여행수요가 증가하면서 악재에서 벗어날 것이고, 전체적인
성장도 이에 탄력을 받아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비중 예약률송출 인원


